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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훈 4년 만에 세계 정상 복귀

한국 태권도 간

판스타 이대훈

(25한국가스공

사)은 지난해 리

우데자네이루 올

림픽남자 68급

8강에서 요르단의 복병 아흐마드 아부가

우시에게일격을당했다

이후패자부활전을통해동메달을따2012

년런던올림픽남자58급은메달에이어2

회연속올림픽메달획득에성공했다

하지만내심금메달을노렸던이대훈에

게는성이차지않을만한성적이었다

특히 이대훈은 올림픽에서만 금메달을

따면 4대 태권도 메이저 대회(올림픽 세

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

대회) 우승을 휩쓰는 그랜드슬램을 달성

할 수있었다 그런데 두 번의 올림픽에서

모두그랜드슬램이어긋났다

이대훈을꺾은아부가우시는결국대회

정상까지 올라 요르단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금빛으로물들였다

이대훈은이후 10개월만에리우에서의

아쉬움을무주에서훌훌털어냈다

이대훈은지난27일전북무주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열린 2017 세계태권도연맹

(WTF)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68급 결

승에서 황위런(대만)에게 268로 이겨 대

회통산세번째금메달을목에걸었다

아울러 세계대회 두 체급 우승도 이뤘

다 이대훈은 2011년 경주 2013년 멕시코

푸에블라 세계대회 남자 63급에서 2회

연속정상에올랐다

2015년 러시아 첼랴빈스크 대회에서는

같은체급 16강에서져 3연패달성에실패

했으나이번무주대회에서는지난해리우

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동메달을딴 68

급으로 체급을 올려 금메달 사냥에 성공

했다

WTF세계랭킹1위이대훈은전날락차

이하우이홍통(태국)과 64강전에서 3410

으로 앞선 2라운드 중반 반칙승을 거두는

등결승까지압도적인기량을뽐냈다

예라실 카이르베크(카자흐스탄)를 39

27 에디발 폰테스(브라질)를 257 아볼

파지 야구비주이바리(이란)를 1511로 차

례로 누르고 4강에 진출한 뒤 이날 4강에

서는블라디미르다라클리예프(불가리아)

를 236으로눌렀다

WTF 세계랭킹 42위인 20세의 기대주

황위런은 4강에서아부가우시를 94로 꺾

는 이변을 일으키고 결승에 올랐다 하지

만이대훈의적수는되지못했다

이대훈은 아부가우시와 리턴 매치는

무산됐지만 4년 만에 월드챔피언 자리를

되찾고환하게웃었다

2014년 아시안게임에서정상에오른것

이마지막메이저대회우승이었던이대훈

으로서는모처럼금메달갈증도풀었다
연합뉴스

무주 세계태권도대회 68급

결승전 대만선수에 268 압승

대회 통산 세 번째 금메달

이대훈이지난27일오후전북무주군태권도원T1 경기장에서열린2017 WTF 세계태

권도선수권대회남자68이하급에서우승한뒤금메달을목에걸고있다 연합뉴스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환경은 엄중하

지만 남북 스포츠 원로들의 만남은 어

느때보다뜨거웠다

지난 27일 저녁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의 한 호텔에서는 김일성김정일 배지

를 한 건장한 체격의 젊은이들이 눈길

을사로잡았다

이들은 전북 무주에서 열린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개회식에

서시범공연을하고이날세계태권도평

화통일지원재단(GTSF) 주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한 북한 주도 국제

태권도연맹(ITF) 시범단이다

젊은선수들은다소굳은표정이었지

만 남북 스포츠 교류의 산증인인 김운

용(86) 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

위원장과 북한의 장웅(79) IOC 위원은

마치 젊은 시절 친구를 오랜만에 만난

것처럼들뜬모습이었다

둘은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역사

적인 남북 공동입장을 끌어낸 주역이

다 2007년 장웅당시 ITF총재가시범

단을 이끌고 방한했을 때도 김운용 전

IOC 부위원장과 서울 시내 한 호텔에

서오찬회동을한바있다

장 위원은 세월이 많이 흘렀다면서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인가라며

계속이렇게깔고앉아있으면새싹이

피어나지못한다고농담했다

만찬자리에는정부를대표해천해성

통일부 차관도 참석했다 장 위원은

차관을 오래 하셨느냐고 물었고 이

번 달부터하고있다는 대답에 새기

분으로멋있게잘해달라고덕담했다

천차관이 많이도와달라고하자장

위원은 난축성여석(성을쌓고도남은

돌)이라며 이제 팔십이 됐기 때문에

손자손녀데리고낚시도다녀야겠다

고답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10

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닷새간서울

에서 열리는 2017김운용컵국제오픈태

권도대회에 장 위원과 리 총재를 다시

초청하고싶다는의사를밝혔다

유용태대한민국헌정회회장은이어

진건배사에서 역시피는물보다진하

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신 여러분 정

말 좋은 추억 갖고 가시기 바란다며

위하여!를외쳤다 연합뉴스

한국 남자골프의 새로운 에이스 김시

우(21사진)가 시즌 두번째 우승 트로피

사냥에나선다

무대는 30일부터나흘동안미국메릴

랜드주 TPC 포토맥(파70)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퀴큰 론스 내

셔널이다

US오픈에서아깝게 10위이내입상을

놓친 김시우는 충분한 휴식으로 심신의

피로를씻고신발끈을다시조여맸다

퀴큰론스내셔널은 PGA투어에서몇

안 되는 인비테이셔널 대회다 인비테이

셔널 대회는주최자가출전 선수를 초청

하는형식을취하며퀴큰론스내셔널은

왕년의 골프 황제 타

이거 우즈(미국)가

주최한다

인비테이셔널 대

회는 일반적인 투어

대회보다 출전 선수

가 적다 이번 대회

출전선수는 120명이다

출전 선수 자격은 주최자가 정하기 나

름이다 우즈는 메이저대회와 플레이어

스챔피언십우승자에게는퀴큰론스내

셔널출전권을 5년동안보장했다

김시우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

자자격으로출전한다

우즈의 영향력이 쇠락한 탓인지 출전

선수명단에최정상급선수는많지않다

세계랭킹 10위 이내선수가운데세계

랭킹 9위 리키 파울러(미국) 단 한명이

출전한다 세계랭킹 18위가모두빠졌

다는얘기다 세계랭킹 20위이내로범위

를넓혀도 파울러와 12위 저스틴토머스

(미국) 17위패트릭리드(미국)뿐이다

세계랭킹 30위 김시우보다 랭킹이 앞

선선수역시이들 셋에케빈채플(미국)

등넷밖에없다김시우에게는더없이좋

은 2승기회다

2007년 이 대회 초대 챔피언 최경주

(47)를 비롯해 강성훈(30) 안병훈(26)

노승열(26) 김민휘(25)도 최정상급 스타

플레이어가자리를비운틈새를노린다
연합뉴스

김시우 우즈 초청 퀴큰 론스서 2승 노린다

냉랭 남북 녹이는 스포츠 원로들

김운용(오른쪽) 전부위원장과장웅위원

태권도선수권 기념 만찬

남 김운용북 장웅 회동


